
“매우 한국적인 동시에 철저한 완성도를 가진 스토리의 정점!”(스크린 인터내셔널) 꺎칸 최고의 작품!꺏(비욘드 페스트)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공식 소식지 ‘스크린 인터내셔널’ 등 해외 언론과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2일 오전(한국시간)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뤼미에르 대극
장에서 ‘기생충’ 공식 상영을 마친 뒤 그 주역인 이선균, 봉준호 감독, 송강호(왼쪽부터)가 관객의 기립박수에 화답하고 있다. 사진제공｜CJ엔터테인먼트

봉준호 감독이 단연 독창적인 언어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의 힘을
과시했다. 스타일은 진일보했고, 주제의식은 더 뚜렷해졌다. 꺎봉준호
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호평은 8분간의 ‘관례적’ 기립박수를 넘어 환
호의 극찬으로 이어졌다.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기생충’(제작 바른손이앤에
이)이 22일 오전 5시(이하 한국시간)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베일을 벗고 ‘날카로운 우화’의 탄생을 알렸다. 빈부격차
의 사회적 계급 문제를 담은 영화는 탁월한 완성도로 시선을 사로잡았
다.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블랙코미디로 완성해 3000여 관
객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에 수상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
고 있다.

뀫감독·배우들 입장부터 터진 ‘박수갈채’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등 주연배우들이 극

장에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대감의 반영이었다.
달아오른 분위기는 131분의 상영시간 내내 가라앉지 않았다. ‘기생충’
을 “가족 희비극”으로 규정한 감독의 설명처럼 블랙코미디로 무장한
초반부, 객석에서는 끊임없이 웃음이 터졌다. 중반 이후 작품의 주제
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객석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기생충’은 기
택(송강호)의 장
남(최우식)이 젊
은 사업가(이선
균)의 집에 고액
과외 교사로 들
어가면서 벌어지

는 이야기다. 전부 ‘백수’인 기택의 가족이 부유한 이선균 가족과 교묘
하게 얽히는 과정을 통해 계급사회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그려냈다.

칸을 찾은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이날 “사회적인 계급 문제는 봉 감독
이 꾸준히 보여줬지만, ‘기생충’은 메시지가 더욱 명징하다”며 “가장 한
국적이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이슈를 다루면서 그만의
유머와 디테일, 캐릭터를 버무렸다”고 평가했다. 전혜정 런던아시아영
화제 집행위원장은 “한국적이면서도 외국 관객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이야기”라며 “해외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세계적인 감독
으로서봉준호의재능이집약됐다”고밝혔다.

외신 평가도 고무적이다. 할리우드 리포트는 “2003년 ‘살인의 추억’
이후 봉준호의 가장 성숙한,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발언”이라는 평을 내
놨다.버라이어티도“봉준호가가장뛰어난형태로돌아왔다”고반겼다.

뀫송강호 제외한 배우들…첫 칸 방문 ‘눈시울’
상영직후객석에서는어김없이기립박수가터져나왔다.칸초청작에

대한 객석의 기립박수는 제작진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자발적인 ‘리듬 박수’가 터졌고, 환호까
지보태졌다.영화에대한높은만족도가고스란히느껴지는장면이다.

다섯 번째 칸을 찾은 봉 감독은 티에르 프레모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
원장과 포옹한 뒤 마이크를 건네받고 “밤이 늦었으니 모두 집으로 돌아
가자!”며 위트 있는 소감으로 웃음을 안겼다. 역시 다섯 번째 무대에서
송강호 역시 여유를 잃지 않았다. 이선균, 조여정, 이정은 등 칸 국제영
화제를처음경험하는배우들은감격한듯눈시울을붉히기도했다.

▶ 관련기사 2면

관례적 기립 넘어 리듬 맞춰 박수갈채
꺎봉준호 가장 성숙한 영화꺏 외신도 찬사
탁월한완성도…본상수상가능성높아

이해리 기자의 여기는 칸
칸(프랑스)｜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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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의 꺋기생충꺍칸녹였다…3000여명관객들열광
8분간 박수갈채

꺎칸 최고의 작품!꺏


